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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 프로골퍼들이 호주에서 시즌 첫 우승 사냥에 나선다.
김하늘(24·비씨카드) 서희경(26·하이트) 유소연(22·한화) 이

보미(24·정관장) 등 한국 선수들은 2일부터 호주 퀸즐랜드 주 골
드코스트의 로얄 파인 골프장에서 열리는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즈(총상금 50만 호주달러)에서 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2006년 양희영(20·KB금융그룹)이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 16세
의 나이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하지만 프로선수들은 역대
5번이나준우승징크스에시달렸을만큼정상에서지못했다.

1월 31일 연습라운드에 나선 태극낭자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
다. 1월 초부터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해온 이보미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현재 컨디션도 좋고 새로 바꾼 스윙도 마음에
든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하늘은 ‘필승카드’까지 꺼내들
었다. 작년 KLPGA 투어에서 2승을 합작하며 환상의 호흡을 맞
춘 캐디 박상진 씨가 이 대회에 함께 나선다. 이밖에도 세계 최연
소 프로대회 우승 기록을 쓴 14세 골프천재 리디아 고(고보경)이
코리언돌풍에 동참한다. 골드코스트(호주 퀸즐랜드 주) ｜ 주영로 기자

태극낭자들, 준우승징크스깨나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즈서 시즌 첫승 사냥

고보경은? ▲1997년 4월24일 서울 출생 ▲키
165cm ▲뉴질랜드 파인 허스트 스쿨 11학년 ▲
뉴질랜드 골프 국가대표(현재) ▲2012호주여자골
프투어 뉴사우스 웨일스 여자오픈 우승 (세계 남녀
프로대회 최연소 우승-14세9개월) ▲세계 골프
아마추어 랭킹 여자 1위

1월29일 세계 골프무대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여자골프투어
뉴 사우스 웨일즈 오픈에서 14세 아마추어 골
퍼가 우승했다.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4·
고보경)는 2007년 일본남자프로골프 먼싱웨
어오픈에서 우승한 이시카와 료(당시 15세
8개월), 유럽여자프로골프 ANZ 레이디스 마
스터스 정상에 오른 양희영(당시 16세192일)
이 보유한 세계 남녀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기
록을 새로 썼다. 그의 나이 14세 9개월.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골프신동을 유럽여자프로골
프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스가 열리는
골드코스트의 로열 파인 골프장에서 만났다.

뀫뉴질랜드 휩쓴 천재소녀
서울에서 태어난 리디아 고는 5살 때 동네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실내연습장에서 골
프를 배웠다. 당시는 박세리와 김미현 등이 미
LPGA 투어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시기여
서 골프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리디아 고의 어머니 현봉숙 씨의 설명이다. 처
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현 씨는 “너무 어렸
던 탓에 프로들이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20만원 하던 레슨비에 5만원을 더 주면
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며 처음 골프를 가르쳤
을 때를 떠올렸다. 2개월 정도 지날 무렵, 그때
부터 골프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스
윙폼도 예쁘고 실력이 쑥쑥 늘었다.

골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뉴질랜드
로 이주했다. 6세 때다. 골프장 앞에 있는 집을
얻었다. 9세 때 첫 대회에 나갔다. 보통은 11세
때 대회에 나갈 수 있지만 코치의 추천으로 조
금 빨리 시작했다. 이때부터 두각을 보이기 시
작했다. 첫 대회에서 지역 아마추어 골퍼들과
겨뤄 입상했다. 11세가 되던 해부터는 뉴질랜
드 주니어 무대를 평정하기 시작했다. 노스 뉴
질랜드 챔피언십을 3회 연속 우승했고,
2008년엔 뉴질랜드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준
우승했다. 고교는 물론 대학생까지 출전하는
대회에서 12세 꼬마가 준우승하면서 큰 화제
가 됐다. 이듬해엔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뉴질랜드를 넘어 호주와 미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작년 호주 아마추어 우승에 이어
프로 대회인 호주여자오픈에서는 상위권에 입
상하며 아마추어 1위에 올랐다. 2011년 US아
마추어 챔피언십에서도 스트로크 부문 공동
1위에 올라 현지 언론으로부터 미셸 위, 알렉
시스 톰슨에 이은 차세대 여자골프 스타로 주
목받았다. 현재는 뉴질랜드 국가대표다.

뀫가정형편 어려워 초청대회도 출전 포기
리디아 고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 먼저 시

작됐다. 작년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그를 초청
했다. 하지만 출전하지 못했다. 현 씨는 “경제
적으로 어려웠다. 초청을 받았지만 경비가 만
만치 않았다. 결국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안
타까워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작년
ANZ레이디스 마스터스 때도 같은 이유로 출전
을포기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철저하게 아마추
어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아마추어의 순수
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 씨는 “뉴질랜드로 올 때만 해도 형편이
좋았다. 하지만 점점 생활할수록 부족했다. 조
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골프를 가르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뀫“아직은 얼떨떨 기분은 좋아요”
우승 이후 호주에서 난리가 났다. 언론에서

는 대서특필하며 골프천재의 탄생을 전 세계
에 알렸다. 우승한 이후 인터뷰만 수십 차례 진
행했다. 심지어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바로 시
드니에서 골드코스트로 이동해야 했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정신이 없었다. 오전 5시에 일어
나서 6시부터 11시까지 8차례 인터뷰를 했다.

RACV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도 리디
아 고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이번 대회에 출전
한 미 LPGA 투어 스타 알렉시스 톰슨의 뒤를
이을 스타로 점찍었다. 리디아 고는 “계속 대
회에 출전하는 게 쉽지는 않다. 힘도 들지만 대
회에 나가서 선배 프로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아직은 관심 받는
게 어색하다는 그녀는 “그렇지만 기분은 좋
다”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즐겼다.

골드코스트(호주 퀸즐랜드 주)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세계 최연소 우승…골프역사 바꿨다
<14세 9개월>

29일 호주여자골프투어 뉴 사우스 웨일즈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남녀프로골프 최
연소 우승 기록(14세9개월)을 경신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고보경)가 연습 그린
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신동뉴질랜드교포고보경스토리

서울 실내연습장서 5세때 골프 배워

뉴질랜드 이주 후 주니어 무대 평정

형편 어려워 LPGA 초청대회 포기도

호주투어 우승으로 골프천재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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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최고의 가드 김시래(23·명지대·사
진)가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모비스 유니
폼을 입었다.

모비스는 3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
텔에서 열린 2012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
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김시래
를 지명했다. 김시래는 키 178.4cm의 단신
포인트가드임에도 지난 농구대잔치에서 득

점·어시스트·수비상을 독식하며 일찌감치 이번 드래프트 최대
어로 주목 받았다. 지난해 평균 16.6점, 5.9리바운드, 7.6어시스
트를 기록해 프로무대에서도 즉시전력감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체 2순위 지명권을 얻은 SK는 센터 최부경(23·건국대)을 택
했다. 키 200cm, 몸무게 106.5kg의 최부경은 대학 최고의 센터
로 꼽힌다. 1대1 능력도 출중해 함지훈(상무)처럼 성장할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최부경과 쌍벽을 이뤄온 센터 김승원
(23·연세대)은 3순위 지명권을 쥔 오리온스에 낙점됐다.

이밖에 KGC는 포워드 최현민(22·중앙대)을 1라운드 4순위로
지명했고, LG와 KT는 각각 가드 박래훈(23·경희대)과 가드 김
명진(23·단국대)을 1라운드에서 뽑았다. 배구 스타 장윤창 경기
대 교수의 아들인 포워드 장민국(23·연세대)은 1라운드 10순위
로 KCC에 지명돼 눈길을 끌었다. 또 2부 대학 출신으로는 유일
하게 포워드 장동영(25·목포대)이 3라운드 1순위로 모비스에 호
명됐다. 10개 구단은 이날 드래프트 참가자 41명 중 19명을 1군
신인으로 지명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가드김시래, 전체 1순위로모비스행
SK, 센터 최부경 선택…총 19명 1군 신인으로 지명


